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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캐나다퍼시픽오픈

26언더파우승…시즌4승

아이언샷적중률90%

페어웨이안착률80%

106홀연속무보기 무결점

개인타이틀1위굳히기가속

8개대회남아추가우승관심

흠잡을데없다.

세계랭킹1위고진영(24)의나무랄데없는

플레이에외신들이보낸찬사다.

고진영은26일(한국시간) 캐나다온타리오

주 오로라의 마그나 골프클럽(파72 6709야

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캐나다퍼시픽(CP) 여자오픈(총상금 225

만달러)에서 72홀노보기(NoBogey) 우승

을차지했다.

나흘 동안 버디 26개로 26언더파 262타를

치며 2위니콜라르센(덴마크)을 5타차로따

돌리고정상에올랐다.

대회기간내내한번도타수를잃지않은고

진영의정확한샷과퍼팅에AFP통신과로이

터 통신은 무결점 경기를 했다 (flawless

performance)고극찬했다.

72홀 노보기우승은 2015년 박인비(31)가

HSBC 위민스챔피언십에서달성한이후4년

만에처음나온진기록이다.

그뿐 아니라 고진영은 8월 메이저대회인

AIG 위민스브리티시오픈 3라운드 2번홀에

서 보기를 친 이후 CP 여자오픈까지 LPGA

투어에서106홀연속으로노보기행진을벌이

고있다.

박인비는보기없는우승을달성한 2015년

메이저2승을포함해시즌5승을거뒀다.

고진영도2015년의박인비못지않은시즌을

보내고있다.

CP 여자오픈우승으로고진영은시즌 4승,

통산 6승을 달성했다. 시즌 4승 중 2승은

ANA인스퍼레이션,에비앙챔피언십등메이

저대회에서올렸다.

컴퓨터퍼트로이름을날렸던박인비처럼

고진영도 인공지능(AI) 같은 정확한플레이

로2019시즌LPGA투어를지배하고있다.

고진영은올해출전한17개LPGA투어대

회에서모두컷을통과했다.이가운데10개대

회에서10위안에들었다.가장안좋은성적을

낸대회는 2월혼다LPGA타일랜드로, 공동

29위를차지했다.

7월이후로는팀경기인다우그레이트레이

크스베이인비테이셔널준우승, 에비앙챔피

언십 우승, 브리티시 오픈 3위, CP 여자오픈

우승등톱3밖을벗어난적이없다.

각종기록도고진영의날카로운플레이를보

여준다.

고진영은평균타수, 그린적중률에서1위를

달리고있다.

이번CP 여자오픈에서도80%에달하는페

어웨이안착률과90%의그린적중률을자랑했

다. 그 결과 고진영은 올해 261만8631달러

(31억7000만원)의상금으로상금왕1위를달

리고 7월마지막주부터 5주연속세계랭킹 1

위자리를굳건히지키고있다.

LPGA투어는아직8개대회를더남겨두고

있다. 고진영의무결점상승세가어디까지이

어질지관심이쏠린다.

고진영이1승을더추가하면2015년박인비

와리디아고(뉴질랜드), 2016년에리야쭈타

누깐(태국)을이어 3년만에시즌 5승을달성

하게된다.

또현재로서수상이유력한올해의선수까지

거머쥔다면1979년낸시로페스, 1980년베스

대니얼, 1995년 안니카소렌스탐, 2015년 리

디아 고를 이어 역대 5번째로 신인상을 받은

이듬해에올해의선수에오른선수가된다.

고진영은 2017년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을발판으로 2018년 LPGA 투어에데뷔

했고,그해ISPS한다호주여자오픈우승등으

로신인상을받았다. /연합뉴스

SK등4강팀원정길1승1무4패

사실상가을야구물거품

이번주삼성 NC 롯데6연전

이민우선발출격…미래구상첫단추

KBO중간순위 (26일현재)

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121 79 41 1 0.658 0.0

2 두산 119 72 47 0 0.605 6.5

3 키움 123 72 50 1 0.590 8.0

4 LG 119 65 53 1 0.551 13.0

5 NC 118 59 58 1 0.504 18.5

6 KT 121 59 60 2 0.496 19.5

7 KIA 119 50 67 2 0.427 27.5

8 삼성 116 48 67 1 0.417 28.5

9 롯데 119 43 73 3 0.371 34.0

10 한화 119 44 75 0 0.370 34.5 이민우

KIA 타이거즈가 성적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좇는다.

KIA는LG트윈스,키움히어로즈, SK와이번스

등 4강팀과의험난한원정 6연전에서 1승 1무 4패

의성적을안고돌아왔다.

두외국인투수터너,윌랜드가등판했던두경기

에서 각각 3-15와 0-6의 일방적인 패배가 기록됐

고,나머지경기들은뒷심싸움에서밀렸다. 특히5

-0의리드를지키지못하고 5-5 무승부를남긴 22

일경기가뼈아팠다.

KIA의아쉬운패배가쌓이면서5강싸움은남의

이야기가되고말았다.

가을잔치의마지노선인 5위 NC 다이노스는 9

경기 밖에 있다. 6위 KT위즈도 8경기 차가 됐다.

반대로 8위에있는삼성라이온즈가 1경기차에서

7위자리를노리고있다.

5강은멀어졌지만마지막자존심은지켜야한다.

KIA는 27일 안방에서 삼성과 7위 싸움을 벌인

다. 이후 29일창원으로가서NC다이노스를상대

하고다시홈으로돌아와롯데자이언츠와주말2연

전을치른다.

강 팀들을 상대했던 지난주보다는 한결 수월한

대진이지만방심할수는없다.

삼성은 1경기 차밖에서 KIA를 압박하고있고,

NC는KT에1경기차로쫓기고있는만큼5위수성

을위한총력전을준비하고있다.

한화 이글스와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는 롯데도

KIA는쉬운상대가아니다.KIA는올시즌롯데에

4승6패로상대전적에서밀리고있다.

시즌첫만남은싹쓸이 3연패였다. 특히 SK에 9

회 대역전극을펼치며 2승 1무로상승세를예고한

시점에서당한스윕이었다.

두번째대결에서는반대로싹쓸이3연승으로앞

선패배를갚아줬지만전체성적은4승6패다.

현실적인7위수성목표를위해승수를쌓아야하

는KIA는미래를위한준비에도나서야한다.

이민우가미래구상을위한첫단추가될전망이

다.

이민우는 2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서

윤성환과마운드에서맞대결을벌인다. 올시즌27

경기에나온이민우의두번째선발등판경기다.

KIA는올시즌두외국인투수의 롤러코스터피

칭 속에 4 5선발오디션을이어왔다.

고졸 루키 김기훈이 경험이라는 귀한 자산을 쌓

아가고있지만아직은불확실한선발자원이다.

믿었던 임기영과 홍건희의 부진 속에 부상 이력

이있는차명진도풀타임을장담할수없다.기대했

던선발자원한승혁은재활실패로끝내한경기도

뛰지못하고입대를앞두고있다.

내년에도 KIA의 고민은 4 5선발 꾸리기가 될

만큼남은시즌선발자원물색에나서야한다.이민

우에게는선발로어필할수있는절호의기회다.

KIA가 7위라는마지막자존심을지키고마운드

구상까지동시에이뤄낼수있을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5강불씨꺼졌어도선발실험계속된다

72홀노보기우승…넘사벽 고진영

KIA신인드래프트지역연고 0

1 2라운드선야수박민 홍종표

휘문고오규석 북일고유지성등

신인11명중7명이투수

진흥고투수김윤식LG행등

광주 전남출신9명프로데뷔

호랑이군단의선택에지역연고선수는없었

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

서개최된 2020 KBO 신인드래프트에서야탑고

내야수박민등10명의선수를선택했다.

야수세대교체라는고민에따라KIA는장타

력을갖춘박민에이어 2라운드에서수비범위가

넓은강릉고내야수홍종표를지명했지만올해도

투수강세였다.

1 2라운드에서야수유망주를선택한KIA는이

후 오규석(휘문고우투), 유지성(북일고좌투),

김양수(북일고사이드암), 장재혁(경남고우투)

등 투수를연달아선발했다. 이어 7라운드백현종

(경주고-동강대포수), 8라운드 강민수(장충고

사이드암), 9라운드 이인한(강릉고-영동대외야

수), 10라운드최용준(부산공고우투)등총10명

을지명했다.

우선지명으로선발한광주일고정해영을포함

전체신인11명중7자리를투수로채웠다.

KIA는지난해까지5년동안진행된신인드래프

트(1차지명포함)에서전체55명중35명을투수

로선발했다. 이어내야수 9명, 외야수 8명, 포수

3명이었다.

투수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온 KIA는

올시즌듬직한 젊은마운드를구성했지만,반대

로야수진의노쇠화와포지션중복등으로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야수진 강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

다.

이번드래프트에서가장눈에띄는점이자아쉬

운점은 지역연고선수0 이라는점이다.

KIA가 호명한 10명의 선수 중 지역 프로팀을

보면서야구꿈을키운유망주는단한명도없다.

7라운드에서 이름이 불린 포수 백현종이 동강대

졸업을앞두고있지만강릉고출신이다.

KIA가 지역 연고 선수를 호명하지 않았지만,

지역을떠나프로선수생활을시작하게된선수는

전체100명중9명에이른다.

진흥고투수김윤식이 1라운드에서LG의선택

을받았고, 광주일고외야수박시원은 NC의 2라

운드선수가됐다.진흥고를거쳐단국대로진학한

내야수천성호도2라운드에서KT의호명을받았

다.

동국대졸업을앞둔광주일고출신외야수최지

훈은SK3라운드선수로프로데뷔를준비하게됐

다.

광주일고의내야수정도웅(4라운드)과포수한

지웅(8라운드)은나란히롯데유니폼을입으면서

다시한솥밥을먹게됐다.

진흥고 투수 김성민(두산 7라운드)과 동성고

투수김동은(키움 8라운드), 화순고외야수박동

혁(키움 9라운드)도 광주전남을 떠나 타지에서

프로생활을시작하게됐다.

결국연고지선수를대상으로한우선지명선수

정해영만유일한지역선수로KIA유니폼을입게

됐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